
마음의 고향  작곡 by Sei 

 

유채꽃이 여기저기에 펴 처음으로 
   전답 두렁길이 노래졌다 
   바람은 때때로 춥게 느끼지만 
   미미하게 꿈이 생길 것 같다 
   고향에 고향에 태어날 것 같다 
 

   노파야는 바로 요전의 날에 
   감기로 건강을 없애서 돌아가셔졌다 
   내가 어릴 때에 성품 자주 용돈을 주어서  
   정말로 상냥한 사람이었다 
   고향이 고향이 아주 조금 멀어졌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농업을 손을 떼졌다 
   옛날 이 마을은 원기 왕성해 
   축제의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춤췄다 
   고향이 고향이 생생히 빛나고 있었다 
 

유채꽃이 여기저기에 펴 처음으로 
   전답 두렁길이 노래졌다 
   시간은 멀리에 지나버렸지만 
   잊어서 안되는 추억은 남아요 
   고향이 고향이 마음 속에 살아 있어요 


